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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잠언 

편 집 실* 

’까마귀열두소리하나도들을것없다 

검은 속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리 남을 속이기 위해 별 소 

리를 다해도 믿을 말은 하나도 없다는 뜻. 

, 두꺼비 콩대에 올라 세상이 넓다 한다 
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일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옹졸한 사 

람을 이르는 말 

’ 가마솥 밑이 노구솥 밑을 검다한다 

남보다 잘못이나 결함이 많은 사람이 제 흉은 모르고 남 

의 잘못이나 흉을 본다는 것을 비유한 말 (똥 묻은 개가 겨 

묻은 캐 나무란다) 

* 이번 호의 농촌잠언은 북한의 속담 중에서 발훼한 것이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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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산보다골이더크다 

딸린 것이 주된 것보다 크거나 더 

쓰이는 말(배보다 배꼽이 크다) 

uJ-드프 
L는)"""C... 것을 비유할 때 

, 비는 하늘이 주고 절은 부처가 받는다 

어떤 일의 결과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돌려 

져 감사를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경우를 놓고 이르는 말 (재주 

는 곰이 부리고， 돈은 주인이 챙긴다) 

，늙은말이콩을 더달란다 

늙어서 남처럼 일은 못하면서도 명예와 보수를 더 많이 

기대하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

, 밭팔아논은 사도논 팔아밭은사지 말라 

지난날에 밭보다 논이 귀중하다는데서 소크림을 늘리려면 

좋은 방흔벼l서 늘려나가야 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

’ 호박씨 까서 한 입에 널기 
호박씨 까는 식으로 힘들게 조금씩 장만한 물건을 소비할 

때는 보람없이 한꺼번에 소비하거나 남에게 몽땅 빼앗기는 

경우를 이르는 말 

• 노루도 악이 나면 뒷다리를 문다 

아무리 순한 사람이라도 막다른 지경에 이르면 대항한다 

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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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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뾰
 

뜻
 

나타내는 

, 이마에 땀을 내고 먹어라 
노력한 사람에게 성과가 주어져야 함을 

주로 놀고 먹는 자를 옥하여 이르는 말 

것
 
인
 

그
 요
 

손끝이 거름 

농사에서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서 밭을 잘 가꾸면 

이 곧 거름을 많이 주는 것처럼 농사를 잘 짓게 하는 

이라는뜻 

‘ 

이 

’ 개미가 정자나무 건드린다-
약자가 힘이 센 사람에게 대담하게 맞서나가는 경우에 

근느말 

담배씨로 뒤웅박을 판다 

매우 세밀하고 자질구래하여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을 

함을 비겨 이르는 말. 하는 일이 매우 좀스럽고 자짙구레함 

을 비겨 이르는 말 

• 

속이 
,_] ζ3 

”를 

’ 사과가 되지 말고 토마토가 되라 
사과처럼 안팎이 다르지 말고 토마토와 같이 겉과 

같아야 한다는 뜻으로 사람은 안팎이 같아야 한다는 

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

, 바람부는 날 가루 팔러가듯 
해서는 안되는 때에 일을 벌이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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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 벗짚에도 속이 있다 -

변변치 않은 것에도 속대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대가 

없겠느냐는 의미로 사람을 함부로 얄잡아보거나 멸시하지 

말아야한다는 뜻 

’ 받는 소는 찍소리 없이 받는다 -

소문없이 일을 해치우는 것을 일걷는 말 

’ 여름비는 잠비고 가을비는 떡비다-
여름철에 비가 오면 김도 멀 수 없기 때문에 잠이나 자기 

좋고 가을철에 비가 오면 떡이나 쳐먹기 좋다는 뜻으로 이 

말
 

는
 

근
 
-

’ 봄에는 생말가죽이 마른다 -

봄철에는 말이 뜯어먹을 풀이 없을 정도로 가물어서 말이 

마를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매우 가물다는 것 

을 비져 이르는 말 

’ 영계 울고 장다리꽃 피면 밤이 좀 길어진다-
추운 때 깨운 병아리가 자라 엄지닭이 되어 울게 되면 이 

때쯤은 장다리꽃도 피게 되고 한창 길던 낮도 차차 짧아진 

다는 것을 이르는 말. 

, 깐깐 오월. 미끄럼 유윌 . 어정 칠월에 건들 팔월이라 -

오월부터 팔월까지는 특히 변화가 심하다는 뜻으로 오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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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보릿고개의 절정이므로 힘들고 지루하게 지나가고 유월 

은 밀보리가 나고 모심는데 바빠서 어느새 지나가는지 모르 

고 칠월은 김이나 매면서 어정거리는 동안에 지나가고 보니 

어느새 건들바람이 부는 팔월이 되었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
0 1-
E크· 

’ 봄볕에 그슬리면 보던 님도 몰라본다 -

따뜻한 봄볕에 그슬리면 까말게 타서 몰라보게 달라진다 

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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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-"구독료를 납부해 주섭샤오 

독자여러분! 평안하셨습니까? 하시는 사역 위애 늘 

하나님의 은총이 함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

부탁드릴 말씀은 정기구독료 납부에 관한 일입니다. 

정기구독 신청하신 지 1년이 지난 분들은 다시 구독료 

를 납부하셔야 계속 받아보설 수가 있슴니다. 지로용 

지를 보내드리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애서 납부해주시면 

감사하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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